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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쩨5차 학습세례식 
10월 28일(다를주일)， 한엉빼빼센에 본당빼서 

2001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이 10월 28일(다음주일) 찬양예배시간에 본당에서 

베풀어진다. 학습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이수해야 송}는데， 
해당자들은 이점을 유념해서 준비하시기 바란다. 학습세례를 위한 공부시간과 장 
소는아래의표와같다. 

2001년도쩌|않l악흩빼해식 요빼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셰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O씨|례자 장소 

l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10월 21일 15:때-15:50 (이준경목사) 407호 (김병태목사) 307호 (이홍성목사) 314호 

(주일) 2교시 
문당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애-16:50 장소 장소 

10월 28일 
찬양예배 성인학습 셰례식 (저녁찬양예배，본당) 

유아 
(오후 3시，갈릴리훌) 

(주일) 세례식 

필쿠 엉성훈련 -23일(화-)8 '11교구 125일(목.) 9.12교구 ll톨훌뚫 

벨행인 : 김생판 편집인:노팡헌 편집국장 : 01형수 l 

제1교육관시설개보수공사에따른 활용방안 
2001년 10월 17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공사 

제1교육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에 
따른 활용방안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제1교육관을 활용하는 해당 부서들은 아 
래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개보수공사 계획 

@ 범위 저11교육관 전처1(1층.rv7층) 

@ 기간 ‘ 2001, 10, 17. rv 2002. 6, 30, 

@ 일정 각 층별로 단계적으로 하되 7층에서부터 시작 

@1차 공사 : 5층， 6층， 7흠2001 ， 10, 17, rv 12. 30.) 
공사 계획에 따른 협조 사항 

@ 제1차 공사 기간 동안 제교육관 5층에서 7층까지 사용하는 부서들은 임시 사용처 숙지 

@ 각 부서의 물품들 중에서 콕 필요한 것 외에는 저11교육관 지하 2층 장고에 임시 보관 

@ 주일 오전 저12교육관 코01노니아홀은 기획위원회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하지 말 것. 

제1교육관 공시어| 따른 임시 장소 변경 

@ 저11교육관 6，7층 사용부서는 10월21일부터， 5층 사용부서는 10월28일부터 사용할 것 

체1교혹판공사예 따톨 임시 장소변형 

08:3(}{)9:00 08:3마11:00 11 :00-12:30 12:30-13:30 13:30-15:00 
복지관 중둥2부 외국인선교부 

지하2층 (예배，분반공부) (CIS팀집회) 

복지관 τ ;<.τE‘24'- 중둥2부 

지하3충 (과}모임) (분반공부) 

져12교육관 중둥3부 중둥3부 

2충 203호 (과모임) (예배) 

저12쿄육관 1층 중둥3부 소년부 챙년2부 

코이노니아흘 (분반공부) (분반공부) (GBS) 

저11교육관 4충 청년2부 

414호 (집회) 

본당지하 1층 외국인선교부 

베다니흘 (몽골팀집회) 

·1암흩힐{l]IW i IJJ I P.l pjl ,g o흉에， "t t~니@렐 (만 S: '3>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 느브갓네살 덕분에 세상의 권력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육체 

의 쾌락을 추구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일천 명을 위하여 큰 죠t치를 배설하고 그 일천 영 앞에서 술을 마 

시니라"(1절) 세상 권력에 취하고 육체의 쾌락에 취한 그는 즉시로 느브갓네살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벨사실이 술을 마실 때에 영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럼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힘이었더라 이에 예 

루살램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영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2，3절) 그리고 그의 타락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앙하니라’(4절) 

그런데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해벼렸다. 벨사살이 갑자기 망연자실하게 되었다 그가 

두려움에 빠졌다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 

이 서로 부딪힌지하(6젤 그것은 그가 술에 취했기 때문。1 아니었다. 사람들에 의해 벌어진 일 때문도 
아니었다. “그 때에 시람의 슨가력이 나타나서 왕궁 춧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 

가락을 본지라’ (5절) 결코 이 세%빼 속하지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다 불려왔 

으나 읽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한 까닭에 벨사살의 번민은 커져가기만 했으며， 그 두려움은 잔치자리 
의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갔다.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 

께 일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실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8，9 

절) 

다니엘이 태후의 입에서 거론되었다 그녀는 다니엘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11，12절) ， 그녀가 다니 
엘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추천으로 다니엘은 벨사잘 왕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권위자 앞에 서게 되었다. 그에제 선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뭇 
을 전달핸 신실한 증인이 되든지 아니면 왕의 비위를 맞추는 자가 되든지! 벨써。l 이렇게 물었 
다 ‘네가 그 다니엘이Lf?’(13절) ‘그 다니엘’ 이 누구인가? 그 다니엘이란 벨사살의 아버지인 느브갓 

네살의 무릎을 하나님을 향해 끓게 만들고 그 입술로 찬Od'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을 의 

미하는 말이었다(34， 37절)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그가 글씨를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 

다는 조건을 내걸었다(14절~16절)，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순간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 
지 생각해 보라! 다니엘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뭇을 이루는 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선물이나 씹은 중요하지 않았다(17절) 그래서 다니엘은 정직하고 의연했으며 두려움조차 없었다. 
그가 정직하게 말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배님이 왕의 부친 느망네실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 

앗기고 · 벨사실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 
로 높여서 히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힘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힘이 봐었다 힘 

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힘이니이다"(18ι28절)， 다니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코 거짓 증인의 노릇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뭇을 왜곡시키지 

않는 성결한 통로였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비겁한가? 조금의 이익을 위해 
서， 또는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차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 사람을 기쁘 
게 하려고 얼마나사람의 비위를맞추며 사는개 
때때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세상의 권세자 앞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렬 때마다 그들은 언 

제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뭇을 대변하였다. 나단! 그는 팔레스틴을 정복한 최고의 권위자요 왕이었던 

다윗의 죄를 경고했다엠하 12:7), 미가! 그는 아합과 여호사맛의 기분을 맞추는 모든 선지자들의 아 
첨이 쏟아질 때(왕상 22:11,12)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였다(왕상 
22:19~23) 비록 뺨을 맞고 옥에 갇히며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될지라도， 결묘 하나님의 진리를 

값싸게 만들지는 않았다(왕상 22:24,27) 언제나 그렇듯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법 
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생ζ빼 보라! 만일 주 
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겠는가? -
주께서 서]^J에 종노릇하고 세상의 권세에 꿀려다니는 인생들을 홍r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 내 말에 거하면 침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명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부요함과 유 

혹에 대하여 ̂}-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그뚫 오직 주만 바라는 X띔이요， 주 날개 밑에 깃들이는 자 
들이며， 소망이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 날아오르는 자들이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 
워하지 않으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 

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밍써1 포로가 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두렵고， 그분의 말씀이 두려우며， 죄를 
사르시고 태우시는 성령의 불같은 기운에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의인의 길은 
정직힘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케 하시도다’(사 267) ‘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서|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 

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μf 

45: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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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God made us 

(Psalm 139:14) 

“1 will give thanks to You, for 1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And my soul knows it very well." 

Tn today ’s Bible verse David 

..l.emphasizes that we should praise 

the Lord for how “ fearfully and 

wonderfully" He has made ÚS. God 

is the Creator of all things. But how 

has He made us? Often times we 

speak of being His children, but we 

don’t understand or appreciaκ how 

we are made. Let’s think about it. 

First of all, we are made near 

to God by the blood of Christ. 

Ephesians 2: 13 tells us,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formerly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 t." 

Because of Christ’s blood we are 

close to God. We must remember 

that it is Jesus' blood that makes 

us near to God. Without Christ 

unbelievers are without God. 

They are faraway from Him. Our 

sinful nature makes us really bad, 
“And although you were fOlmerly 

alienated and hostile in mind, 
engaged in evil deeds, yet He has 

now reconciled you in His fleshly 

body through death, in order to 

present you before Him holy and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Co l. 1:21&22). Isn ’ t that 

wonderful? We are actually 

enemies of God because of our 

evil actions, but through Christ’s 

death we are made righ t. He 

makes us holy and clean, so that 

we can glorify and praise Him. 

God is righteous. Only those who 

are holy,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can worship Him. The 

blood of Jesus is so powerfu] that 

it enables us to worship God. 

What ’ s even more powerful is 

that Christ’s life saves us, “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Rm. 5: 10). 

In other words, God has made us 

by the blood of Christ so that we 

can be near to Him etemally. 

In Christ, we not only become 

close to God, but we becom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ma1 life 

(TIt. 3:7). Do you believe it? There 

excited? What in this world could 

depress you when you have such 

wonderful truth? 

God has 외so made us partakers 

of Christ. Listen to the words of 

Hebrews 3: 14, “ For we have 

become partakers of Christ, if we 

hold fast the beginning of our 

assurance 마m until the end." Amen! 

How did Godmαke you? 

Through the blood of Christ, He has made you a heir, 

divine partaker, king, and priest. 

What a promotion 

from the lowest position of s’inner. Hold on stea뼈stly to 
your faitlì from its beginning ‘o its consummation and you will be the most honorable 

noble. There is no depression and death as a king and 

priest. How can 

you explain this amazing transformation in earthy 

terms?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Amen! 

are a lot times when we σY to be 

good Christians , good human 

beings, but our efforts are in vain. 

We are heirs of G여 because of His 

grace a1one. Paul tells us, “andif 

children, heirs 외50，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uffer with Him so that we may a1so 

be glorified with Hirn" (Rm. 8: 17). 

As God ’s heirs we recei ve “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lVed in heaven for you" (l 
Pet. 1:4). Isn’t that great? God made 

us like that. If you re외ly understand, 
isn't your heart burning with joy and 

praise for our Lord? Arén ’ t. you 

This wonderful, precious promise 

God has given to us. 다uist’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everything 

pertaining to life and godliness . 

.ßecause of it we can join Christ’s 

divine nature, ‘'For by these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magnificent promises, so that by 

them you may become p없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않capt펴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y 

lust'’ (2 Pet. 1:4). God has made us 

divine. Who can fully understand 

how wonderful and great a blessing 

we have in Christ? Some day it is 

going to be made c1ear to us when 

we enter the gates of heaven. 

Christ’s divine nature within us 

makes us etema1 kings and priests. 

Revelation 1 :5-6 announces, “ and 

from Jesus Chrj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m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the 1강ngs of the ear남1. To 

Hirn who loves us and releas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여-andHe 

has made us to be a kingdom,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to Him be 

the glory and the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We shall minister 

to God forever as kings and priests. 

“Blessed and holy is the one who 

has a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ver th않e the second death has no 

power, but they wi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will reign 

with 돼m for a thousand years" (Rv. 

20:6). Jesus 다1rÏst has positioned us 

in the present as a kingdom and 

priests before God, and gives us a 

promise of reigning on the earth in 

the future, “ You have made them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our God; 

and they w퍼 relgn 때on the earth" 

(Rv.5: 1O). 
How did God make you? 

까1fough the blood of 다uist， He has 

made you a heir, divine p따taker， 

king, and priest. What a promotion 

from the lowest position of sinner. 

Hold on steadfastly to your faith 

from its beginning to its 

consummation 뻐d you will be the 

most honorable noble. There is no 

depression and death as a king and 

priest. How can you explain this 

amazing transformation in earthy 

terms?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Amen! As you entered into 

His house to worship, 1 pray His 

Word has touched your heart. Hold 

on to your faith until the end. God 

has made you wonderfully.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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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된 인생을새롭게 지으시는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를 “신묘 

막측" (fearfully and wonderfully)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 
주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자녀 됨에 대해 이야기합니 

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 
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으리 

라생각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지으싱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도록 새롭게 지 

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절은말합니다. “이제는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의 피로 가까워 졌느니라 예수 그리스 

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 

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의 피’ 라는 사실입니다. 그 

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자신을 정말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사로 멸 
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회 

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 

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책망할것이 없는자로그앞에 세 
우고자 하셨으니" (골 1:21-22) ,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행위들로 인하 
여사실상하나님의 원수이지만그리스 

도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 

이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 

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거 

룩하고흠없고책망받을것이 없는자 

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의 피’는매우능력이 있어서 우리로하 

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리스 

도의 생명이 우리를구원한다는사실입 

후만흥헌 2001 년 10월 21 일 @ 

다음 주일 설교 

주께서나를지으섬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진리가 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 세상의 그 누가 여러분을 낙담케 하겠 
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습니까? 

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롬 5:10),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 신성에 참예할 수 있도록 
게 창조하셔서 자신과 영원히 가까워지 새롭게 지으섬 
도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 

께 참예한 자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새롭게 지으심 히브리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하냐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지으셨습니까7 하냐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후사로， 신성에 참예하는 자로， 그리고 왕과 제사 

장으로 새롭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얼마냐 높아진 것압나까P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드삽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장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압니다. 

왕과 제사장에게는 낙심과 죽음이 없습니다. 이 릎라운 변 

화를 어떤 세장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겼l습니까Î 

하냐님과 함께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 

까워졌을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 
. 라 그의 후사가 되었습니다(딛 3:7) ,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선한 그리스도인， 또는 선한 사람이 되 

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 
는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 

혜로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 

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 
다. “자녀이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 
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롬 8:17),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곧 “하 

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분 

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 
음은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으로 불 

타오를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멘l 

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 

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고 귀중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 

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은 우리에 

게 생명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적합 

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 

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 
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 

품에 참예송F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 
나’ (벤후 1:4),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하 
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 
리는 이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그 누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설 때 모든 것 

이 우리에게 분명해 질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지으싱 

우리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를 영원한 왕들과 제사장들로 새롭 

게 지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6절 
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충성된 

중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 

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 

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 

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 
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 
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 

하노라. 아벤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예 

하는 지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 
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 
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계 20: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제사장들로 세우시고미래에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희 

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 

리로다，" (계 5:10), 

영원히 붙잡아야할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지 

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후사로， 신성에 참예하 

는 자로，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새롭 

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자리 
에서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그러므 

로 처음부터 끝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왕과 제 

사장에게는 낙심과 죽음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주께서 숭 
리하신 이날에 예배하러 영존하시는 하 

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들， 제가 기도 

하기는오늘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법니다. 끝날까지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을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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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르는 자신이 이슬람 집단에서 소외 
되지 않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욕하기에 바 
쨌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이 
슬람보다가난해서 인식이 안좋은것은사 -
실입니다. 그러나 오마르는 좀 지나치다 싶 
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이 
났는지 제 눈치를봤습니다. 저는아무렇지 
도 않은 듯 사람과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자 청년들은 호기심을 갖고 듣기 시 
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슬람을 변론 
하거나 자랑하는 이야기였지만， 객관적으 
로 이슬람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기독교의 
장점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압둘라호프’ 라는 청년은 ‘파키르’ 의 아들 

그렇게 나눔의 권태기가 찾 
아왔을 즈음， 시골에 있는 오마 
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마 
르의 집은 제가 평소다니던 지 
방보다도 더 폐쇄적이고 더 깊 

숙한 곳에 있었고， 매우 폐쇄적 
이었습니다. 전 마을이 한 가족 
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마을 사 
람 모두가 나이지리아에서 이주 
해 온 사람들로 친척들끼리 결 
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족이라고소개했지만，우 
리나라 개념에서 오마르의 진짜 
가족은 오마르까지 포함해서 형 
제 · 자매만 26명이었습니다. 마 
을 전체가 강한 이슬람으로 뭉 
쳐 있었습니다. 교회는 물론 없 
었구요. 특히 오마르의 가족은 
‘파키르’ 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 

앞줄 가운데 앉아있는형제가 응플라호프 임에도 이슬람에 상당한 회의를 품고 있었 

지와의 집과 친했습니다. 오마르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소개해 준 ‘압붉호프’ 라 
는청년도 ‘파키르’의아들이었습니다. 
오마르의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청년들이 ‘압둘라호프’ 의 집에 모여들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마르는 습관적으로 제가 가르쳐준 복음성가를 
홍얼거 렸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오마르를 쏘아보며 무슨 노래냐고 물었습니다. 오마 
르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노래’ 라고 대답했다가 아차 싶었는지 누워있던 
자세를 바로 잡고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게 아니고， 그저 요셉이 따라서 교회에 가 봤는데， 크리 
스천들은다도둑놈들이더라구 

••••••• 
세계관@ 

왜 훌바른 빼빼관훌 갑찌 훗야는 't7 

왜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다. 왜곡， 뒤틀림， 어긋남， 빗나감， 썩은， 뒤바핀 ， 잘못된， 악한 동， 이 러한 

‘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정상적 
인 것들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라면 멀리 볼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런 단어들을 떠올릴 것이다. 이 단어들 
은부정적인 것이다. 누구도 이 단어를보면서 정상적인 상태를표현했다고말할수 
없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이다. 왜곡되었다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것과 비교해야만 밝힐 수 있다. 썩었다는 것은 썩지 않은 원래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말해주는것과같은이치다.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은 것(우리는 그것을 선(善)이라고 한다)의 존 
재를 조건으로 한다.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한다. 어느 것이 원형(頂型) 
인가? 선과 악을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기준이 될까? 신적인 기원(起源)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악은 선이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둑질 
은 잘못이라고 모든 법은 말한다. 이것은 신(神)에 근거해서 만든 법이 아니다; 왜 도 
둑질은나쁜가?도둑질을하지 않아야하는데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형(原型)이다 
(Platon의 Idea 개념 이 아니다) . 인간은 도둑질을 하면 나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 
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든 악한 것들은 나쁘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악이 원형이 
아니라는말이다. 선이 원형이라는사실을종교가 없는 인간도안다. 선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왜 인간은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세계관은 마치 안경과 같아서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다(세계관 2펀) . 그러 
나 그 안경이 하나 같이 불량품이라면 그 안경을 통해 보는 세상은 정상적인 것이 아 
닐 것이다. 그 안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과 사람은 왜독되어 보일 뿐이다. 문제는 모 
든 사람들이 그 안경을 쓰고 있어서 자기 것이 불량품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 안 
경을쓰고 있는한 인간은절대로절대적 선을찾을수 없다. 절대적 선에서 벗어나 
는 것， 기독교는 그것을 ‘죄’ 라고 한다. ‘죄’ 에 빠진 인간은 절대적 선을 찾을 수 없 
다. 또한 절대적 선 없이는 올바른 세계관도 없다. (다음 주에 계속) 

(안창덕목새 

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때문 
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니다. 이슬람보다 오히려 힌두교에 관심이 많았던 압둘라호프 
는 예수， 특히 예수님의 신유사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이야기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오마르는오히려 미안한듯 성경공부에 열심 
을보였습니다. 
집으로돌아온후，한 청년이 저희 집을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그는오마르의 고 

향 친구인 압둘라호프였습니다 . 

• • • • • • • • • 

에비 전도사은진이 
최 지 영 (선교위원회 간사) 

다섯 살 난 조카 은진이는 또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도전하는 은진이는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고 훌쩍거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기회만오면복음을전합니다. 
언제부터 은진이에게 복읍을 들려 줬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은 

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은진이는 네 살까지는 구원이나 복음에 대해 생 
각할 줄 몰랐지만， 다섯 살이 되면서 들었던 십자가 이야기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 
다.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피가 흐르는 고통을 맛보신 예수 
님 . 원래는 은진이가 받았어야 할 벌인데 예수님께서 은진이를 정말 사랑하셔서 대 
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감사를 느낀 것 같습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이었습니다. 은진이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외할머니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는 것을 보 
고는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아빠가 속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부처 

님은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혼났지요. 그렇 
지만 그 뒤에도 어른들， 특히 아버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서 ‘엄마 뱃속에 있으라r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깐 나는 하나 
님 딸이지요”하면서요. 

혼나서 울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림 
을 그렸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그리기를 좋아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 예수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십 
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가요? 은진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메우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량 
이 가득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빠도 구원받고 싶지요?’하 
고 묻더군요. 아버지의 일그러진 표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빠， 심판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요. 근데 피하려 해도 안 돼요.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으로 피하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그래요 

은진이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은진이처럼 예수님이 얼마나고마운분인 
지 알게 되기를요. 그래서 이번에도 복음을 전했을 테고 혼이 난 것이겠지요. 은진이 
는 더 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 

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위해 눈물 
을흘리는은진이를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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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앙로니냐후여 3 : t 3 

사도 바울의 1차 편지였던 데살 
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위 
기감을 느끼 게 했다. 이로 인해 교인 
들 중에 직업을 버리고 무위도식 하 
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기에， 바 
울은다시 펜을들어 시급히 이 2차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의 오해를 바 
로 잡으려고 했다. 사도 바울은 “누 

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3: 10)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션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랴’ (3:13)라 
고권면한다. 그는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위기감속에 
서도，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이들은 선 
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격려하며， 일부무위도식 하는 
자들로 인해 자신이 헛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낙 
심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 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 

정 성 진(청년1부) 

을감당해야할나 직장생활을하면서 불신자들의 삶과 
가치관들을 엿보는 기회를 지주 갖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관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참 
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내가 시는 이 세상에서 그것들은 
결코 죄로 여겨지지 않으며，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것 

- 을 보게 된다.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은 참 한심하고 
답답하게느껴질수도있을것이다.나조차도세상의문 
화에 취해서 가끔씩 판단0] 흐려질 때면， 내 스스로가 한 
심하게‘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는 말씀하신다. “결코 선을 행하다가 닥심치 말라!" 세 
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변한다. 세상의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때로는 과학적 진리도 변하지만， 하나 
님의 뭇(말씀)은 영원불변하다.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뭇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님은 결코 낙심케 하지 않으실 
줄확신한다. 

주님， 당신의 뭇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뭇대로 행하게 
하소서. 당신을웹는그날까지 선을행하다가낙심치 말 
게하소서. 

하L’f념과 쿄! ~Iðt-뜯 자 

류보라 (청년1부) 

사무옐하 15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위대한 승리자였던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초 
라한모습으로피난을가게 된다. 이 장면에서 그의 모습은패배자이며， 인간적으로볼때가 
장비참한상태이다. 이런그를위해 레위사람들은하나님의 언약궤를가져온다. 이것은다 
윗에게 큰위안이 될수있고백성들의 민심을모으는 데에도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다. 그러 
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라고 말한다(삼하 15:25),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억지스러품 을 단호히 거부하고 결과가 어떠하든 자신 
은하나님의 뭇에 따르겠다는 의연함을보인다. 정말 어떤도웅이라도구해야 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면 승리하리라 확신하는 다윗에게는， 이 런 강인한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 
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 이유일 것이라 생각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 
님의 뭇을 먼저 생각하고 이에 따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내 뭇만을 주장하기에 급급하 
였다.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보채기만 하는 나의 어린 신앙을 되돌아보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01. 
무엇인지 생각해보았고， 이를 위해 더욱 성장해야 함을 느꼈다. 

다윗의 생애를보면 그도 인간적인 연약함과죄악된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렇지만하나님은그런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왜 그였을까? 어쩌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그가 가지 
고있었던것은하나님을향한신실한믿음뿐이었고，오직그는하나님의음성에만귀기울이며찬송과감사를할줄아 
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연약하였지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것 
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나도 다윗과 
같은그런사람이고싶다. 하나님과단둘이 가까이 교제할줄아는그런신앙인이 되길꿈꾼다. 이런소망을주심에감 
사하며，오늘하루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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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컨는 oi떠갇가? 

사랑하고 존명학는 목사닝쩨 

따란 학늘어l 떼를 모으고 풀연서 그려 

LH 는 구름의 모양이， 소녁들。l 영은 울강 

까득 먹은 붓으로 죽죽 그려내는 그링안 
픔。l 나 동확척렁 。f릉당습니다. 학Lt닝의 

장조울이 동확척 럼 여l쁘깨 보알 왜마다 

또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새로움을 느렐 

수 잉습니다. “아름당기 그견l 없는 져 들 
의 꽂과 학늘의 무수한 옐들을 지어내신 
학Lt닝메서 ~lñj 전축자 되어 우리의 본 

향을 예l:lj 학고 제신다”라는 말씀을 강사 
이 듣고 힘。l 냥습니다 

서는 정년 2부 획원밍니다. 지l까 20대 

에 만난 가장 중요한 다섯 사랑을 뽑을 
매 목사닝메서는 그 속에 거l 신당니다. 모 

EH 신앙이었던 지l 꺼l 성명은 't마이 외엇지 
안 늘 미상적。l 었습니다. 특 ðl， 여l수닝이 
χl 신 ‘싱작자’ 는 더더욱 그러아엇습니다. 

우리요의 성확 속에서의 예수닝에 대한 

아름다운 획확전 상상을 떨져내7\) 못 ð}-였 

습니다. 그퍼나 그 궈한 싱자't에 대한 

즙l 요학고 장복한 목사닝의 설득은， 저롤 
매우 특밸한 영안으로 안내학'1 시작바엇 
습니다. 또한 지난해 급요잔양예배 돼 

‘성령닝’에 대한 말씀은 ， 주닝메서 보내 
주신 성령닝。l 제 안에서도 및학신다는 

맏응을 각꺼l 학엇고， 그 맏음은 놀랍께도 
저를 조급씩1 변확시첫습니다， l:ll 만과 투 • 

정이 줄었고， 잘 실망학지 않으며， 무언 
't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잉꺼l 되었고， 
배우자의 저11의 외적 '1 준이 갱은 마소 

‘로 바뀌었습니다， 0) 는 바나닝의 영강을 

딪}보는 자어l 꺼l 서 뿜어 나오는， 망을 수 

없는 특옐한 증거까 아닐까 생괴}합니마. 

목사닝메서 자주 쓰시는 표현 종 아\..}­

인 “여러분 ‘너무’ 종지요?"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종기만 학연 안되냐? 곡 
‘지나치다’ 라는 ‘부정적 의이의 단에’를 
저토록 많이 쓰셔야 학Lr?" 라고 생괴}햇당 

니다 . 우리를 향한 학L}-닝의 사랑은 아들 

마지 내이주시는 ‘너무’ 한 사랑이며， 자 

득 찰 뿐만 아니라 녕치는 ‘너무한’ 주닝 
의 은혜는 ， 나누고 싱은 꼭 나누어야 학 

는 갯잉을 알깨 되었습니다. ‘알망음’ 이 

미 덕 인 줄 알고 교만학던 저I't 이쩌l는 목 
사닝의 ‘너무’ 에 전적으로 동강학고 잔성 
합니다. 

목사닝을 충현교회에 보내주신 학L}-냥， 

장 강사합니다. 그리고 나눔과 성갱을 보 

여주시고 마음에 주닝의 영안을 이루어 

까시는 궈한 신앙의 선배닝들을 보내주신 
학Lt 닝 , 정말 강사합니다. 이 교획의 머 
리되신 예수닝 , 강사합니다. 
언제나 목사닝의 영육이 6r전학갱 , 바 

‘ 나닝의 말씀의 정궐한 통로't 되시갱 , 특 
헤 무릎과 싱장이 붙들린 바 되갱 끼도합 
니다 . 

00 。자매 

2001. 9 , 28 

이 글은 자매의 허락없이 기재하였습니다.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 은혜 

를 함께 나누려고 기재해 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의 푸르른 계절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가장 자비한 미소를 

지니신 주님의 얼굴이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에 가득하게 내 

려 앉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충현 연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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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눔 

저1651호 

I 인물중심의교회사순례 1 ~냐단 에드워즈 

뉴잉글랜드의대각성 
에드워즈는 하루 열두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목회활동을 충실히 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는 늘 생각에 잠겨 있었고 기도하 
는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신앙의 부홍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분은 언제나 이사야 2:17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 
요’ 하나님만이구원자요절대적인주권자이시다 

이러한 노력의 열매는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미국 역사에 대각성이라고 불 
리는 대부홍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1734년부터 시작되었다. 단지 
2007}구뿐인 에드워즈의 작은 마을에서 무려 3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 
다. 이 부홍운동은 뉴잉글랜드의 다른 곳들과 인근 주들에서도 일어났다. 죠지 횟필 
드 둥에 의해서 부흥회가 여기저기에서 대단한 열정 속에 열렸고， 부홍운동은 미국의 
다른지역으로불길처럼 퍼졌다. 
이 부홍운동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웅을 느끼게 했고， 그리스도 

로 인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 
다. 그는 청교도들처럼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살기를 원했다. 그는 신자들이 눈에 보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되어야한다고생각했다. 

선조들의 신앙을 너무 쉽게 버린 청교도의 후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다. 그원 
인해서 목사들은 언제나 이러한 죄악을 한탄하는 설교를 했다. 예레미야애가는 가장 
많이 쓰이는 설교의 본문이었다. 그러나 교회마다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갈 뿐 

아무런효과가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부홍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하며 예수 믿는 이 

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교회마다부홍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설교의 내용은 
준엄하였다. 목사들은 사람들이 조상들의 청교도 신앙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 
고죄 속에 빠져있음과하나님께서 이를얼마나미워하시는가를외쳤다. 또한 인간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을 경고했다. 그리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은총을 전했다. 에 
드워즈는 그 부흥운동의 지D}였다. 
개신교의 신앙원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고 의미를 주는 이였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다시 두 가지의 원리를 제공한다. 진리의 
기준과구원의 방법을성경에서만찾는다는것이 하나요，다른하나는그것이 믿음으 
로만가능하다는것이다. 

교회사를 통해서 , 교회가 부흉하고 신앙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이 
러한혁명적인 신앙이 있음을알수 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해도그한계 
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신교의 신앙원리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구원과 함께 능력을 공급하여 왔다김기홍의 ‘전국의 기둥 에세 

‘서 성 경’ 자매를 소재합니다 

부산에서 교회에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웃에 사시 
는 이진규 집사님 01 아침마다 직장까지 차를 태워 주시면 
서 충현교회 출석을 권유하셔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큰 규모에 어리둥절해져서 헤매곤 했는데 그 때 
마다 성도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안하다가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교회에나오려니 몸이 피 
곤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인가 

생각해 보곤 하는데， 새가족부 집회를 통해서 살아 계신 예수 
님을 만기기를 원합니다. 

l안은경’자매를소개합니다 

꽃집을 경영 중이며 충현교회에는 일본 유학 중인 
동생의 권유와 청년2부 성도의 전도로 나왔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새가족부 담임이신 권사님이 진실한 
마음으로챙겨 주셔서 교회에 대한 첫 인상이 좋았습 
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이시면서 ‘참 하나님’ 이시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말씀을 점점 깨닫게 되고， 매일 
의 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 

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부에서의 성경 빨리 찾기 대회와， 새 신자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 

시는것이 가장기억에 남습니다. 
한 숙 정 씨가족부 통신원) 

+양효실 t l 이홈올정일하는녀회에께는의로운해까며올라서 

치료하는 광엔올 벌하리 니 
녀힘까 나까서 외양관에서 나온 송아지감이 뛰리랴"(멀리ìI4:2) 

6교구 흥동선 정도(남57세) 목 부위가 타서 , 갑상선암 방사선 치료를 당분 
간 중단했습니다. 믿음으로 낙망치 말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 
십시오. 
7교구 원정희 정샤(여f52재) 난소암으로 10여 차례의 항암 치료를 시도했으 

나 효과가 없었고， 현재 욕창까지 나서 매우 힘겹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평 
안하며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만원희 타교권샤{여74세)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의 인대가 늘어났 
으나 간호할 사람도 없습니다. 룹는 손길로 위로받고 부상에서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한규 잡샤《납49세)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이상이 생겼습 
니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빨리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l~ i~~J!l틀양;JI 

추 오l 立 l 초 c>[훈 ιg좋 

김 영 은 (집사， 4교구，가브리엘찬양대)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 
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어느 날 잠결에 저절로 내 입에서 나왔던 찬송 

가 200장의 가사이다. 꿈에서 부르지도 않았고 
전날 불렀던 찬송도 아닌데 잠에서 깨자마자 저 
절로 흥얼거리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 찬송이 

떠나지않았다. 
해가 바뀔 때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좋아하 

는 찬송이 바뀌긴 했지만， 이 특별한 계기로 찾아 
온 이 찬송은올한해 나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 
었다. 특히 2절 7}사는 나에게 힘을 주는 내용이 
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그피로씻어 맘히네 

나는 찬송가 중에 특별히 속죄 찬송을 많이 부른다. 이유는 가사에 나오는 예수의 
보혈이 늘나를깨끗케 하는느낌이 들고그십자가를기억할수있기 때문이다. 

나의 입술에서 세상 노래가 아닌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 아닐 수 없다.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찬양"ð}는 일이니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겠다. 혹시 가진 목소리가 나쁘더라도， 노래를 못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찬양핸 자세가 되어있다면 그 찬양은 은혜로울 것임에 
틀림이없다 
일찍이 찬양대로 봉사케 하시어 많은 찬。끓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 

고， “호홉。l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하신 말씀을 기 억하며 순종하길 원한다. 

ll홉휠톨~톨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레리아 네일러 모리스(L. N. Morris, 1862"-'1929) 여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갚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업 3 : 18)라는 말씀에 근 
거하여 1912년에 작시 작곡한 것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는 점점 더 감미 
롭다는 내용의 아름다운 찬송가다， 원문을 보면 

1절 나 죄에 빠져 길 잃었을 때 날 찾으셨던 예수의 사랑， 주의 우리(fold)로 날 다시 
인도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 바다보다 갚고 하늘보다 넓은 자비의 높이와 갚이 영 
원한 내 노래 제목이로다 

후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감미롭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감미롭네. 세월이 르를수록 예 
수의 사랑 더 풍부하고， 충만하며 감미롭네. 

2절 오래 전 옛 유대 멍에서 인생 길 걸으셨던 주， 구원의 은혜 알고자 사람이 모여들 
었네. 주는 상한 심령 고쳐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하셨네. 주의 크신 마음은 나까지 
도 사랑으로 동정하시네. 

3절 우리 위해 손실의 아픔 당하시고 불평 없는 슬픔으로 십자가의 고통 주가 담당하 
신 것 놀라운 사랑이라 천지가 구세주의 찬앙으로 메아리치고 또 치기까지 구속 
된 성도들과 우리의 소리 영광 중에 드높이게 하소서. 

이 찬송은 주의 사랑과 은혜가 크신데 감탄하여 부르는 것으로 3/4박자 부분은 가사를 
김이 새기며 부드럽게， 그리고 4/4박자 부분(후럼)은 기쁨과 감사로 힘차면서도 포근하게 
불러야 한다， 

(찬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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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영 한 (집사， 소년부 부장)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 발을 헛디뎌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그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렀다. 이때 불자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는 “인생은 고해요， 나와도 고생 그곳에 있어도 고생 
이니 그냥그곳에 있으시오”하며 지나갔다. 이번에는한유생이 지나가다그사람을보고는 “여보， 군자 
는대로행이 . 대로로가지 않으니 웅덩이에빠지지 않소?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제도적으로고치기 
위해 시청 당국에 가서 웅덩이도 메우고 제도를 고치도록 할 테니 그 동안 그곳에서 좀 괴롭더라도 참 
고 계시오”하며 지나갔다. 이번에는 크리스천이 지나가다 이를 보고는 “얼마나 웅덩이에서 고생이 많으 
셨오 빨리 나오세요’하며 친절하게 그를 웅덩이에서 구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다정한 말로 “종종 빠 
지실 때마다 나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급히 달려와 구해 주리다. 내 좋은 일을 할 것이 마땅치 
않아하나님께 미안하던 참에 아주잘되었소”하며 자기 핸드폰번호를알려주고 떠났다. 누가만든 이 
야기인지， 각 종교를 제대로 표현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크리스천을 슬프게 하는 이야기이다. 
“역시 크리스천은 달라. 선한 일을 한단 말이야’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진 첫번째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라미애 

내까 여끼로 이샤왔올 때 천구틀이 없고 놀7'1 

도 못해서 나는 넙법했다l 그리고 벼훨 앗다 어 

떤 선냉념틀이 (교효j 선냉념이었는뎌1) 나를 보고 
”교효j 다녁요?"라고 멜씀하댔다l 내까 다니 지 않 

는다고 했더니 교효j를 나오라고 했다， 정멀 고마 

우샌분이다l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의 옷을 입은 유생들을 많이 보게 
된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 몸에 배어 선한 일을 쌓아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다. 
또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보다는 사마리아인의 적 
선에 감명을 받는다. 유교가 교조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신약보다는 구약이 우리 입맛에 더욱 맞는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저주하는 죄에 대한 칼날같은 예수님보다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 
는무골호인(無骨好A) 대자대비(大慧大悲)하신 예수님이기를바란다. “누가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 
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며 내 부모라” 라는 불효자이기보다는 나와 유전 형 질을 더 
많이 소유한 것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생명 
을 사랑하는 천국일꾼으로 양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익숙한 율법적인 인간을 양성 
하지 않는가 반성한다. 우리 나라는 서구 기독교가 꽃핀 자랑스런 나라라고도 생각하지만 유교 불교 토 
산품 종교(천도교， 중산교， 한얼교， 대순진리회 둥)와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되고 있다. 혼합된 기독교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사수하느냐 하는 사명이 충현 교회에 주어졌다. 십자가의 도가 미 련 
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비록 우리의 문화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은강단에서 우리에게 호소한다. 

교효j에 앗는 5과 1 반 선냉념을 만나서 나는 젠 

구를 많이 샤뀌께 펀 귀다l 

소년부는 10월 28일 새 친구 초청 전도잔치를 연다 .율법적인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 
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천국 일꾼으로 양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교사들은 오늘도 기도 
한다. 이들이 13억 중국과 10억 인도에 혼합된 기독교가 아닌 진리의 복음을 전할 21세기 천국일꾼들이 

기때문이다. 

쇼ι렇μoe J) 숭 ，;.1떻꺼 강} 좋 7차잉7 (-7 

-“여호와는 하나닝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요엘O∞1)은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1:1 

에 나다난 것 외에는 잘 알려진 것이 없는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다음의 구절 

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 

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십L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 

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니’ (올 2:28-32), 그의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고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더욱더 구체적 
으로 설명되었습니다(행 2:16-21), 이제 이 요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을 읽으시기 전에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 

니다. 요옐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와 동일한 시기에， 남유다 

에서 오바다와 함께 예언활동을 했습니다(오바다는 에돔을 향해 예언) 그 당시의 북­

이스라엘 왕은 예후와 여호아하스였고， 남 유다의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이 시대의 정 

치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11장-12장， 그리고 역대하 23장-24장을 통해서 이 

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요아스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연구하시면 요엘이 활동하던 시 

기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엘이 지적한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도 발견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써 요엘이 활동하던 시절의 유다는 

메뚜기 떼와 심한 가뭄으로 재난과 고통 가운데 놓였었다논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입니다. 

먼저 요엘서를 읽으실 때에는 ‘여호와의 날’ 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 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요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호와의 날’ 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사용된 구절은 1:15; 2:1 ,2,10,11 ,30,31; 3:14-16), 

‘여호와의 날’ 은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데(사 13:6,9, 겔 13:5; 30:3 , 암 
5:18,20, 용 1:15, 습 1:7,14, 말 4:5) ,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날 혹은 사탄의 

날에 대조를 이루며 대환란과 함께 시작되는 최후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마11 : 24 ， 고 
전 5:5, 고후 1:14, 살전 5:2, 살후 2:2 , 엠후 3:10), 때때로 ‘이 날 로도 표현되는 ‘여호와 

의 날 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중대한 개입’ 을 하셨음을 언굽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목^~출표}국 지되 

e 

(1)예쟁롤일 목쩍 
하나닝께서는 구월벌율 7'~툴율 }선택하생과 동시얘 그 방법도 여쟁하었습니다， 부르샌 자 

들을 의홉다 하시고 양하로 암아 주시고 귀륙하께 하시며 구월이 멀생필끼짜7'1 t>~나닝의 

능력으로 보발며 주업니다. 택힘 벌7'1 못한 7'~툴얘 대하여는 때로 자비톨 벼풀11도 하시 

7'1만 타비훌 배풀7'1 않올 때도 않습니다 

얘쟁의 북쩍온 구월을 얻은 7'~틀이 영생어 대빼 확샌율 까지도록 하는 껏업니다. 또한 하 

나닝빼 대하여 한송과 영광올 톨리대 자샌온 낮아져서 「톰손빼7'1도혹 하끼 휘함업니다， 

물융 1. 빽양 받용 자는 어떻께 하나남g 아들01 휠 수 잊을까요/ 

택힘 벌온 사렴은 얘수 그밍스도로 멀미암아 하나닝외 아들이 뭘 수 일습니다. (C엠 1 :5) 
톨융 2. 빼하션 자g 구훨올 휘아여 하나남깨셔 쩡하선 방법은 푸엇일까요/ 
하나녕께서는 택하샌 자툴로 하여금 구월을 얻꺼| 하시끼 우|빼 @생명으로 꺼혹하께 

하시고， @젠리훌 믿께 하시대， 또안 이훌 휘하여 @복용으로 불러주업니다. (낼후 2:13-
14) 
톨융 3. 하나남깨셔 01，쟁S2I 방법율 빼하션 풍극젝민 혹쩍올 푸엇일까요/ 
우킴얘께 꺼저 주시는 바 하나닝의 은혀|훌 한미하도룩 하11 휘힘%니다. (C엠 1 :6) 

(2) 셰혜와인판창조 
생부와 생7'~와 생령의 하나념7깨서 영월하샌 권능과 7'1 혀!와 영광을 나타내시끼 휘하여 타{ 

초에 모든 만물올 창조t>~었습니다. 하나닝깨서는 다른 피조물을 7'1으샌 후어| 닝7'~와 여 

7'~훌 항조하었습니다. 그리고 그툴때께는 하나념의 형생을 따라 7'1 석과 의와 꺼룩힘을 
부여하었습니다. 

톨융 1. 하나남깨서는 용 휴쭈 만훌율 이멸7’ 창조하었나요/ 

하나닝온 멀씀으로 용 우주 만물율 만드었습니다. (요 1:1-3; t>1 11:3) 
몰융 2. 사활흩 어떠안모융으로 창조되었나요/ 
샤렴은 하나닝의 형앙대로 7'1융을 벌얄습니다.(창 1 :26-2 7) 
톨융 3. 하나닝g 명상01란 구체쩍으로 이빼안 껏율 S21DI발까요/ 
하나념의 형생이란 우엔적으로는 하나념의 7'1 혀l로우샘을 훗하는 갱이벼(골 3: 1 0) , 
이껏온 또한 하나념의 의와 젠리의 꺼록힘율 멀하고 있는 갯업니다(C생 4:2씨， 

물융 4. 하나님깨셔 민간을 창조하션 률극쩍믿 똑쩍옴 무엇일까요/ 
하나닝빼 영팡올 톨리께 하11 우l힘업니다.(샤 43: 7) 

( 오용진 전도^f-고등부부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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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 ε암 ‘교구모입장소 일시 : 22일(월) 11:00 

10‘ 바울 14지회 월례회 장소 ‘칼빈훌 
1 장학헌금 다응주 1우5부 예배시 드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30 루디아 7지회 월례회 
립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 장소 교육관 208호 일시 : 23일(화) 11:00 
랍니다. 11 바울 16지회 월례회 ε1:::: : 교육관신혼가갱부실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31 루디아 8X1회 월례회 

장소 교육관 414호 일시 ‘ 오제늘교교육구관모4충임 후 
모임 12, 베드로3지회 월례회 ~← ·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32, 루디이 9지회 월례회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 : 교구모임장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22일(월) 새벽기도회 후 13 베드로5지회 월례회 ~ 갈릴리훌 
g앞 ， 교육판 1(1')호 일시 '}f，일(금) 21:00 33, 루디아 13지회 월례회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소 , 유치부실(교육관 205호) 일시 : 23일(화) 11:00 
일시 ‘ 23일(화) 새벽기도회 후 14, 베드로 7지회 월례회 /기도회 징소 김영회집사댁 

εh쇼 교육판 1(1')호 일시 25일(옥) 19:30 (부명 효성동월 대립@102-2(4) 
3 찬양위원회월례회 장소 · 윤병식 집새Øül1-742쨌2) 34 루디이 16지회 례회 
일시 . 오늘찬양예배 후 15 베드로9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쇼 찬양위원회실 일시 . 요늘교구모임후 ε1:::: 교육판 414호 

4 봉사위원회월례회 ε‘소 ‘ 갈릴리흩 35 마리아 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 :30 16 베드로 10지회 월례회 일시 23일(화)u:oo 

징소 ‘봉사위원회실 일시 : 23일(화) 19:00 장소 ·신혼가갱부실 

5 학원전도회월례회 ε1:::: 노영남집사댁 36 마리아 13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신동아@1O}-1(1')) 일시 23일(화) 11:00 
E앙 학원전도회실 17 베드로 16지회 월례회 g안소 . 계산동 그핸드마트 공연 

6 권사3회월례회 일시 ‘ 28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일시 24일(수) 수요1부 예배 후 ε압 ， 교육관 414호 

εh쇼 ’영아부실 18, 에스더 1지회 월례회 톨빼 

7， 9 ， 1 2교구 연합영성훈련 일시 : 22일(월) (1') :40(동문) 

일시 : 25일(옥) 10:50-17:00 ~:챙계산 1 정훨인성도 
장소 충현기도현 19, 에스더 2지회 월례회 (갱종수 집사부친， 정숙이 권찰의 시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부， 9교구 중계2구역) / 9일 별세 ， 11 

ε1:::: : 교육관 206호 일장혜 

납니전도회 20 에스더 7지회 월례회 2 정기옥성도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이영록 성도의 모친 ， 10교구 돈앙구 

1 비울2지회월례회 ε암 . 아멘훌 역) /15일 별세 ， 17일 장혜 

일시 오늘 15 :00 21 에스더 8지회 월례회 
~: 베다니훌 옆 새가족푸실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 바울4지회월례회 E암 ‘ 교구모임장소 곁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2 어|스더 9지회 월례회 
장소 복지관지하 2충 일시 : 25일(목) 교구 영성훈련시 1 허황군(허오안수집사， 김영숙집사 

3 바울 5지회월례회 ~ 충현기도원 의 아들， 15교구)과 김미영 ~t(김광 

일시 오늘 15:00 23 어|쓰j더 1 0지회 월례회 수 씨， 배은숙 씨의 옐) / 23일(화) 
ε1:::: 교육관 2충 신혼가정부실 일시 ‘ 28일(다음주일) 15:00 1 2:00 갈힐리흩 

4 바울 7지회월례회 ε& ‘ 복지관지하1충 2, 조동준군(조창선 집사， 양선자 권사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4 어|스더 1 2지회 월례회 의 아들， 1교구)파 오현진 앙(오용제 

장소 ‘ 예본찬양대실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집사， 권동회 권사의 딸， 반석교회) / 

5 바울9지회월례회 장소 ， 켈빈흩 25일(목) 13:00 갈렬리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5, 에스더 13지회 월례회 3 박승신 군(갱영업 씨의 아들， 19교 
장소 갈릴리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구)과 성은경양(셜순자 집사의 말， 

6 바울 1m，!회 월례회 장소 . 탁아부실 19교구) 127일(토) 14:00 복지관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6, 에스더 16지회 월례회 
장소 ‘복지관지하1충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7 바울 1 1지회월례회 장소 교육판 414호 주소핸경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7‘ 에스더 1 7지회 월례회 
장소 교육판 212호 일시 25일(옥) 11:00 1 이병영 안수집사， 김금순 권사 경기 

8 바울 1 2지회 월례회 징소 쩨미리가든 도 양주군 장흥연 부곡2리 491 우남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8 루디아 1지회월례회 @101-303 , ft031-829-6137, 01 6 
장소 영아부실 일시 ‘ 22일(월) 10:' 2엉97τ-죄6137 

9 바울 1 3지회월례회 장소 선교관 103호(영아부실)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9 루디아 2지회 월례회 

2001년도 하반기 정기감시 실시 

주민흥헌 

교외소 식 

교회직원모집 
근무직및자격 

@ 미화 및 정비직 었세 이하의 남자 세혜교인 
@ 음양과장 및 직원 - 30세 이상의 남 녀 세혜교인， 음향 및 영상관련 경험자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포함)a:> 자기소개서 

@타교인은당회장추천서 ※ 기타서류는채용후제출 
3, 기간 11월 7일까지 
4, 서류 쩨출처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강남구 역삼동 665-1 햄 552-820이 

청년1부쩌133차정기훌회 
일시 : 오늘 J1 :()() 징소 : 제교육관4충 

니{용 . 채32차 회기결산 및 채33차 정기총회 참석대상 : 청년1부 전체 

r 성화및성구전시회작품모집 (대학부) 、
금번 대학부에서는 총동원전도집회 행사의 일환으혹 성화 및 성구 작 

품 전시회를 갖고자합니다 평소 미술과서예에 관심이 많으시고좋은 

작품올 소장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작풍은전시 후돌려드립니다 

전시기간 11월 1 0일(토)-18일(주일) 

전시ε~ 저12교육관 1층 코이노니아흩 

대 상 ‘ 충현교회 교인의 성화! 성구 작품 및 소장품 

제출시한 ‘ 11월 4일(주일) 

접 수 치 , 제2교육관 3층 대학부교사실 

‘문 의 대학부생지처장박뚫집사 」

멘판판뀐 
구운 시간 장소 

오션 700 본당 

11 오션 9:00 본당 

주 일 예배 
m 요션 1100 본당 

(책1썩어용사홍익빼) 

W 오후 l 얘외해해용익빼) 본당 

v 오후 3:00 온당 
(생은이가드라는예에) 

현양 예 배 오후 ;:00 본당 

수요예배 l 요션 11 :00 ß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액기도회 오전 5:00 본당 

저1651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 

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 

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 

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 

서.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 

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 

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 

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하소서. 

돼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 

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 

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 

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게하소서.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 

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 성경 、말씀 

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금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O버|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는 아래와 같이 감사자료를준비하여 10- 11월 중에 감사를 받 

으시기바랍니다 [ 섬 ·기·는· 분 · 틀 
대상기간 ‘ 2001년 1월-9월 

2 대상기관 ‘ 각위원회산하전부서 

딘， 남녀 각 전도회는제외 

(군 · 경찰 , 교정 · 실업인 , 01미용 · 학원 등특수전도회는본 감사를수감할 것) 

3, 제출서류 : 시산표(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진체시산표l，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등 증빙철， 시채 현금또는 예금통쟁인김 포함) 

4, 감사실시기간 : 2001년 10월부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5, 감사실시ε앙 : 저1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실(#354) 

이미용전도회 봉사자모집 
문의 : 조순림 부회쟁ft02-814갱81 ) 

장년2부， 10월은 종동원의 달 
시간 ‘ 10월 한달동안매주 12 :30 

장소 교육관 314호 

장년3부， 10월은 종동원의 달 
시간 : 10월 한달동안매주 12:30 

장소 · 교육관 307호 

중등부 연압 ‘시와진앙의 밤’ 
시간 27일(토l 17:00 

징소 코이노니of흘{제2교원 1층) 

어|바다부 차량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에바다부 주일 학생예배(오전9시-11시30분)에 출석하 

는 상도통 삼성농아원 학생수송을 맡아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1출빌시간 | 소요시간 | 비 고 

교회→싱도동 |오전 7:10 1 1시간 l 
상도동-→교회 |오전 8:00 1 

교회→상도동 오후 12:30 1 1 시?!30분 1 3부예배 잠씩후봉시가능 

상도동→패 1 - 1 

※운행차량 ; 교회 숭합차(15인숭) 
※문의 에바다부 교사실(교육관109호， #416) , 

이강근 집사(01 1 -257-û91 9) 

새가족을 환 영합 니 다 

번호 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812 민인배 1 소망부 영경자(1) 823 김진규 10 청년1부 박신남(10) 
813 김은정 2 ‘ 청년2부 824 이성철 14 에드로 
814 이정철 8 바울 825 박현일 19 고퉁부 주동진(8) 
815 이명준 8 한나 826 강종익 3 청년2부 
816 김종문 8 바울 김해길(8) 827 이은숙 3 청년2부 
817 이종엽 8 루디아 윤봉용(8) 828 조혜원 19 고풍부 
818 김진숙 19 챙년1부 829 김지연 19 고풍부 
819 전은선 19 갱년2부 830 김윤나 19 고퉁부 
820 박두남 7 소앙부 한대순(7) 831 박세정 19 에바다부 
821 김유총 7 청년l부 박신남(10) 832 유사라 15 에바다부 
822 융효근 8 청년2부 이영환(2) 833 윤정인 14 소망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조선근 김은호 노광헌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선교위원징 기획위원 성경연구원김 딩회서기 교구위원회 19。‘T닙 1교구 기획위원회 선교위원회 

오진국 이병학 윤인현 최대원 김병태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틱이부징 교구위원징 선교위원 옹A셰원징 15，교구 / 2교구 3교구 9교구 O빼|부 

엄펼성 강모용 오정헌 이 훈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g밴3부징 몽A써원 1교구징 친앙위원장 10.교구 대학부 17교구 11교구 j!드。T닙 

'à-1H- 서당회동뷔석기 정운석 김영길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3교구장 8교구장 쩨16.교구장 12교구 16.교구 외신부 8교구 5교구 

문홍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몽A써원 유0원김 17.교댐 예배위원징 13교구 4교구 6교구 7교구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재명 이성욱 고광환 신성식 
힐헬루0엔뿜|장 A엠부징 깅A써원징 행정위원징 14교구 

박영식 김광남 이총석 윤성철 
· 찬양감독 강임구 옹A써원 재정위원장 5괴구징 기획위원징 

이하영 박인건 김인관 이병옥 
· 강도사 김영기 소년부 진도위원징 13.교구장 6교찜 '13괴뽑|원장 

안종욱 최명환 임무천 이종섭 · 여전도사 
재정위원 7교구징 재2교뽑원징 징년2부장 

정연회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최기홍 이갑채 진흥용 전홍렬 
때배위원 15교구징 건축위원장 9교구징 

14교구 3교구 17교구 5교구 1교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손철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재7택부징 혜1교얽|원징 건축위원 4교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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